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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

투어를 평정했던 순천 출신 이정은(22)이

2020년도쿄올림픽에대한각오를밝혔다

이정은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

텔에서대방건설과후원계약조인식을가

졌다 계약 기간은 3년이고 자세한 계약

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골프계에서는

연 8억원이보장되고성적에따른추가인

센티브조건이걸려있는것으로추정하고

있다

조인식에 참석한 이정은은 올림픽은

최고의 목표라며 미국여자프로골프

(LPGA) 투어에진출할기회가생기면더

욱 열심히 해서 올림픽까지 출전하고 싶

다고말했다

2017년 KLPGA 투어 상금과 대상 평

균타수 다승 인기상 베스트플레이어등

6관왕에오른이정은은 올림픽에나간다

면 성적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는

물음에는 그건그때가서말씀드리겠다

고답해행사장에폭소가터지게했다

이정은은 올해 LPGA 투어 대회에 5

개 정도 출전할 예정이다 여기에서 좋은

성적을 낸다면 LPGA 투어 대회에 출전

할기회도더많아질것이라고덧붙였다

현재세계랭킹 25위인이정은은이렇게

대방건설골프단의새가족이될수있어서

영광이다 감사의 마음을표현하는방법은

성적이기 때문에 올해도 부담감을 떨쳐내

고좋은결과를내고싶다고다짐했다

이정은은 9일 베트남에서 개막하는

KLPGA 투어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으

로올해를시작할예정이다

3월 말에 열리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

인ANA인스퍼레이션에나갈계획이라

고밝힌이정은은4월부터본격적으로국

내투어에출전하겠다고말했다

매니지먼트를 맡은 크라우닝 관계자는

현재 올해 LPGA 투어 5대 메이저 대회

에출전할계획이다 다른 미국대회에대

해서도출전을추진하고있다고밝혔다

결국 이정은은 박성현(25)이 미국에 진

출한방식대로LPGA행을타진하고있는

셈이다

박성현은 LPGA 투어 대회 우승이나

퀄리파잉스쿨응시없이도LPGA 투어에

진출했다 비회원으로 출전한 LPGA 투

어 대회에서 그해 상금 순위 40위 이내에

드는 상금을 모으면 다음 시즌 LPGA 투

어출전권을받을수있다

이정은은 동계훈련에 대해서는 큰 변

화를주기보다작년스윙과리듬을최대한

유지하려고 노력했다 쇼트게임과바람이

강할때의트러블샷등을중점적으로연마

했다고설명한뒤 지난해까지러닝이나

뛰는 쪽의 훈련을 많이 했다면 올해는 근

력을키우는코어운동비중을늘렸다 지

난해 4승가운데한대회라도타이틀방어

를하는것이올해목표라며각오를밝혔

다 연합뉴스

필미컬슨(미국)은 2013년 7월브리티시

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4년 8개월 동안 우

승이없었다

1970년 6월생인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

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대회정상에다

시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 하지만 그

의 샷 감각은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다시

살아나기시작했다

지난해 10월 세이프웨이 오픈 공동 3위

를 한 뒤 조금씩 우승이 가까워지는 느

낌이라고말했고 지난달 AT&T 페블비

치프로암에서공동2위에오르고서는이

번시즌이낙관적이라고여유를보였다

결국 우리 나이로 48세 베테랑의 이런

자신감은빗나가지않았다

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월드

골프챔피언십(WGC) 멕시코챔피언십 최

종라운드 미컬슨은 14번 홀까지 저스틴

토머스(미국)에게 2타 차 열세였으나 15

16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동타

를만들었다

토머스는올해 25살로미컬슨보다 23살

이나 어린 선수다 지난 시즌 PGA 투어

올해의선수에뽑혔고바로지난주대회에

서도연장접전끝에우승하는등최근가

장잘나가는선수가바로토머스다

그러나 17번 홀(파3)에서 열린 연장 첫

번째홀에서토머스의티샷이그린을넘기

면서미컬슨이승기를잡았고 결국 이홀

에서 파를 지킨 미컬슨이 투어 통산 43승

째의감격을누렸다 2013년 7월브리티시

오픈이후 4년 8개월만에얻은승리고 대

회 수로는 101번째 대회에서 따낸 우승이

었다

미컬슨은 지난 4년간 내 경기력을 발

휘하지 못해 힘든 기간이었다 하지만 다

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

한 결과 오늘의 우승을 이뤄내게 돼 매우

기쁘다며 이제 내가 원하는 경기력이

나오기 시작한 만큼 더 좋은 결과들이 나

오게될것이라고확신했다

연합뉴스

지난 시즌 박성현(25)에게 붙었던 슈

퍼 루키라는 별명이 올해 고진영(23)에

게넘어가면서박성현의 신인3관왕위

업도고진영이재현할태세다

고진영은 4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미

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HSBC

월드챔피언십에서 15언더파 273타를쳐

우승자 미셸 위(미국)에게 2타 뒤진 공

동 6위를차지했다

투어 회원 자격을 얻기 전인 지난해

10월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

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올해 미국으

로활동무대를옮겼다

지난달 LPGA투어공식데뷔전인호

주오픈에서우승한그는무려 67년만에

공식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한 신인이

됐다

이후 고진영은 혼다 타일랜드에서 공

동 7위싱가포르대회공동 6위등출전

한 3개대회에서모두 10위 이내에이름

을 올리며 순조로운 루키 시즌을 보내

고있다

아직시즌초반이기는하지만상금(28

만2641달러)과 올해의 선수(39점) 신인

상(271점) 등 주요 부문에서 선두를 달

리고있다

지난시즌박성현이 1978년낸시로페

스(미국) 이후 39년 만에 달성한 신인 3

관왕 금자탑을 1년 만에 다시 만들어낼

태세다 고진영은선수성적을포인트로

환산한 CME 글로브 레이스에서도 690

점을쌓아 1위에올라있다

고진영의 탁월한 경기력은 수치로도

드러난다 드라이브샷 정확도가 958%

로 1위 그린 적중률도 856%로 역시 1

위다 다만라운드당퍼트수가 3033개

로 80위에머무는점은아쉽다

물론고진영의시즌초반기세가언제

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

한다 장거리 이동이 많은 것이 미국 무

대의 특성이고 또 5대 메이저 등 큰 대

회도 시즌 일정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고

진영으로서는아직가야할길이멀다

연합뉴스

슈퍼 루키 고진영신인 3관왕도전

순천 출신 이정은 도쿄올림픽 출전 목표

이정은

대방건설과후원계약조인

연 8억원에인센티브예상

올 LPGA 5개 대회출전

고진영

48세 필 미컬슨 4년8개월만에우승

필미컬슨

LPGA 3개 대회모두탑10

상금올해의선수 1위 질주


